
발생 가능 증상

캡슐형 세탁세제
국제의식개선캠페인
2015. 3. 16. ~ 3. 23.

국제적으로 캡슐형 세탁세제 중독사고는 매년 16,000건 이상**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어린이 안전사고입니다.

#세탁안전(LaundrySafe)*
*페이스북, 트위터 공식 해시태그

눈에 들어갈 경우:
결막염,

안구 통증,

안구 염증

안전 주의

안전한 보관

보호자 유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주요 참여 국가

안전한 이용

미국

캐나다

페루

유럽연합

호주

일본

한국

멕시코

칠레

캡슐형 세제는 투명한 포장막에 1회분의 액체 농축 세제가

들어있는 제품으로써, 포장막이 물에 닿으면 녹아서 세제가 

나옵니다.

캡슐형 세제는 크기가 작고 촉감이 좋으며 일부 제품은 

색상이 화려해 어린이, 특히 갓난아기들이 입에 넣거나 갖고

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캡슐형 세제는 손이 젖어있거나 촉촉할 경우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또 세제를 삼킬 경우 막이 수분에 빨리 녹기 

때문에 입 안에서 최소 10초 이내에 터져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삼킬 경우:
심각한 구토, 기침,

호흡 장애,

메스꺼움,

졸림,발진

피부에 닿을 경우:
발진,

피부 염증,

화학적 화상

어린이의 눈에 띄지 않고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제품을 보관하세요. 

포장에 있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입에 세제를 넣었을 경우, 
어린이의 입과 얼굴을 물로 
철저히 헹구세요.

의사에게 전화하거나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눈이나 손 부근에 세제가 묻었을 
경우 충분한 양의 물로 꼼꼼히 
헹구세요.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마세요.

낮은 수납장에 보관할 경우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로 
잠그세요.

어린이가 근처에 있을 때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가 
세제를 만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용기 밖에 제품을 두지 마세요. 사용한 후에는 항상 용기 뚜껑을 제대로 
닫아두세요.

제품은 원래 용기에 보관하고 
사용 후에는 용기를 제대로 
닫아두세요.

세제에 구멍을 뚫거나 세제를 
뜯지 마세요.

**가장 최근(2012~2014)에 16개국(미국, 일본, 독일, 체코, 네덜란드,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포르투갈,

    한국, 벨기에, 아일랜드, 호주)에서 발생한 캡슐형 세탁세제 중독사고를 집계한 수치


